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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국문학과 예비교육연구단,

심리학과 예비교육연구단, 독불노 연합 예비교육연구단

서대문구청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인문예술진흥사업단

 찾아오시는 길

T. 02-2123-7920   humanart@yonsei.ac.kr

"모든 참가자에게 예쁜 기념품을 드립니다."

"차량 이용객에게는 주차권을 드립니다."

견학 및 시상식 안내

■ 캠퍼스 투어 

·일시: 8월 5일(월) 11시 10분 ~ 12시

·코스: 위당관 → 연희관 → 본관 → 중앙도서관 

           → 이한열 동산 → 박물관

     "견학 인원이 제한되므로 미리 신청하세요!"

 

■ 윤동주기념관 및 언더우드가 기념관 견학

·일시: 8월 7일(수) 11시 ~ 12시

·1코스: 윤동주기념관 → 언더우드가 기념관

·2코스: 언더우드가 기념관 → 윤동주기념관

   ※ 코스별 20명 이내 선착순 마감

■ 에세이 공모전 및 시상식

·일시: 8월 9일(금) 11시 ~ 11시 30분

·대상: 시민 및 학생(대학생 포함)

·시상 내역

       - 서대문구청장상 1명 (상장 및 상금 30만원)

       - 문과대학장상 1명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우수상 3명(초·중·고등부) (상장 및 상금 15만원)

·공모 내역

       - 주제: 기후 위기 시대, 우리가 할 일은?

       - A4 3매 이내(굴림 10pt, 줄간격 160%)

       - 7월 31일(수) humanart@yonsei.ac.kr 제출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제출 필수

       - 연세대학교 인문예술진흥사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연세대학교 위당관 대강당(B09)

2024. 8. 5(월) 8. 7(수) 8. 9(금) 09시~12시

연세대학교 위당관 대강당(B09)

청소년 및 시민(대학생 포함)



1일차 / 8월 5일(월)    사회: 양순모 박사

09:00~09:20 입교식, 환영사, 축사

                     문과대학장·서대문구청장

09:20∼10:10 힙한 인문학, 디지털인문학

                     박경우 나사렛대 교양대학 교수

10:20∼11:10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철학의 눈으로 보는 ‘나’와 기억

                     조대호 연세대 철학과 교수

11:10∼12:00 캠퍼스 탐방 (위당관 → 박물관)

                     홍보대사 및 인솔자

2일차 / 8월 7일(수)    사회: 송현주 교수

09:00∼09:50 나조차 몰랐던 내 마음의 비밀

                     김민식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10:00∼10:50 “사랑이라구?” - 괴테와의 대화

                     주일선 연세대 독문과 교수

11:00∼12:00 윤동주 및 언더우드가 기념관 견학

                     홍보대사 및 인솔자

3일차 / 8월 9일(금)    사회: 조태린 교수

09:00∼09:50 애도의 길을 잃은 오늘 우리를 위해 
- 제주 큰굿의 길치기

                     김영희 연세대 국문과 교수

10:00∼10:50 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나뿐인가

                     문정희 시인 (국립한국문학관장)

11:00∼12:00 수료식 및 시상식

                     서대문구청장·문과대학장

퀴즈 이벤트

 

시상식 후에 인문학 캠프에 대한  퀴즈 후 정답자에게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PROGRAM PROFILE LECTURE

박경우 교수

나사렛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전문연구원. 중국 산동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고전시가와 인공지능 활용 문학 데이터 분석, 한국문화이다.

힙한 인문학, 디지털인문학

현재 인문학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인문학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3D로 제작된 디지털 캐릭터와의 대화 체험을 제공하여 디지털 인문학이 
무엇인지 일반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강연에서는 디지털
인문학의 개념,  활용되고 있는 주요 기술들,  고전문학 분야에서의 활용  
예시, 청중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설 속 캐릭터와의 대화가 마련된다.

조대호 교수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독일 프라이부르그대학교 박사.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장, 서양고전철학회 회장, 서양고전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번역과 저서로는『파이드로스』,『형이상학』,『아리스토텔레스.  
에게해에서 만난 인류의 스승』,『영원한 현재의 철학』등이 있고  
‘차이나는 클라스’, EBS의 ‘클래스e’ 등에서 그리스 철학과 사상을  
소개했다.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철학의 눈으로 보는‘나’와 기억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혜에 대한 사랑’(philo-sophia)을 하나의 학문으로 만들  
정도로 지혜를 사랑했다. 그런 그들에게도 가장 큰 관심거리는‘나’에 대한 앎이었다.  
‘나’에 대한 앎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나’는 무엇인가?‘나’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이 강의에서는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몇몇 인물의 사례를 통해 
‘나다운 삶’을 뒷받침하는 기억과 경험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김민식 교수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미국 밴더빌트대학 박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신경과학센터 연구원, 미국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초빙교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학장과 한국 인지 및 생물심리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30년간 인간의 기억과 주의, 의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80여 편의 논문 게재. 주요 저서로는
『더컨트롤러』,『딱딱한 심리학』,『심리학 프리즘』 등이 있다. 

나조차 몰랐던 내 마음의 비밀

우리에게는 모두 마음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마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인간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자와 인지과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 
본 강연에서는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마음의 주요 작동 원리를 소개함으로,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마음과 행동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일선 교수

연 세 대 학 교  독 어 독 문 학 과  교 수 ,  연 세 대 학 교  인 문 학
연 구 원  원 장 .  독 일  하 이 델 베 르 크 대 학 교  박 사 ,  한 국
괴 테 학 회  부 회 장 을  역 임 했 다 .  저 서 로 는  『 G o e t h e s 
Dilettantismus-Kritik』이 있고, 공저로는 『예술의 시대 -  
예술의 발생과 해체, 그리고 진화』 등이 있다.

“사랑이라구?”- 괴테와의 대화

사랑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내가 되는가? 그리고 나 자신이 되기 위해 사랑은  
필요한가? 이 강연은 이런 물음에 관하여 독일의 작가 괴테와 대화를 나누는 시도의  
시간이다. 괴테와의 대화를 통해 '다름의 중첩'이 지니는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김영희 교수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구술 서사를 전공하였다. 주로 한
국 신화와 옛 이야기, 구술 문화와 국가폭력 관련 구술 서사 등
을 공동체와 젠더, 청취 연대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는 『한국 구전서사의 부친살해』,『구전이야기 연행과 공동체』, 
『연행 주체란 누구인가』,『밀양을 듣다』,『전기, 밀양-서울』 
등이 있다.

애도의 길을 잃은 오늘 우리를 위해 - 제주 큰굿의 길치기

오늘 우리의 삶은 수많은 상실로 들어차 있다. 우리는 이 상실을 들여다보고 애도할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시간의 수레바퀴에 갇힌 채 살아간다. 한국의 구술 전승 가운데 
굿은 수많은 상실을 애도하는 의례로, 다양하고 입체적인 장면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제주 큰굿의 길치기를 통해 죽은 자의 넋을 저 너머의 세계로 보내면서 
산 자들을 슬픔과 상실을 위로하는 굿의 애도 효과를 살펴보려 한다. 

문정희 시인

국립한국문학관 관장. 동국대 석좌교수 및 고려대 미디어 문창과 
교수를 역임했다. 시집으로는『작가의 사랑』,『오늘은 좀 추운 
사랑도 좋아』외 다수가 있다. 영어, 프랑스역시집을 비롯 세계 
11개국 언어로 번역된 14권의 시집이 있으며 현대문학상, 
소월시문학상, 육사시문학상, 목월문학상 등을 수상하였다. 
이외 스웨덴 <시카다상> 수상. 미국 아이오와대학 IWP,  프랑스 
시인들의 봄 등 세계시인축제 초청 시인으로 참가하였다. 

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나뿐인가

모든 나이는 눈부신 꽃이다. 그 중에서도 젊음은 그 자체로 빛나는 천부이며 영롱한  
보석이다. 천부이며 보석인 스물세 살의 시인들이 쓴 시편들을 통하여 생명의 향기를 
맛보고 나를 깊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본다. 
나이를 숫자로 세면서 죽음에 쫓기면서 귀한 시간을 흘려보내기엔 인생은 너무 아름답다. 


